
우리 만남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잊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이렇게 시작되는 노사연의 만남의 노래 가사는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로 끝이 납니다. 시작도 의미있지만 끝은 더욱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 

인생속에 나타나는 사소한 일들 우연(coincidence)일까?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과 자연은 인

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짜놓은  필연일까?

언제부턴가 도시에 살게된 우리의 일상 생활은 우리의 선조들을 풍요롭게하고 우리로 하나

님을 자연스레 볼수 있게 해주었던 자연과의 만남의 고리를 상실한 채 대신에 높이 솟은 빌

딩 숲, 뿌여케 오염된 하늘에 덮인 채  문명화된 도구들을 다루며 어쩌면 일상적인 진부한 

삶으로부터 한가닥 “우연한” 인생의 행복 표지판을 찾아 나선 여행자와도 같다고나 할까. 

“우연히” 찾아 온 우리의 이성으론 설명이 안되는 그런 놀라운 “행운”, “기회”, “요행”적인 

사건을 만날 때면 언뜻 스치는 생각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 “누가 이런 일을...”, “천사

의 장난...”, “어 하나님이 하신 걸까?”하며 “우연”을 정당화(?) 아니 합리화(?)시켜 자신을 

설득하려고 든다.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열광적으로  “거룩! 거룩! 거룩!” 

외쳐대며 노래하였다. 작가 도리스 레싱은 “우연(적인 사건들)을 작자 미상으로 남겨놓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수천년전 하나님은 웅장한 스케일로 배푼 장엄한 기적들을 

통해 우리들과 이야기하셨다.  현 시대에는 그같은 특권을 상실해버렸다. 더 이상 바다를 

가르고, 태양을 멈추고, 사람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은 찾아내기 쉽지 않고 , 지

금 우리는 숨박꼭질하듯 숨겨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

면 대신에 더 작은, 더 개인적인, 매일 매일의 기적같은 “우연”을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발생할 때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를 두

드리며, 때론 속삭이듯이, 때론 소리치며 다가와 내가 여기 있다는 외침이 아닐까.

이 우연의 작은 기적들... 우리로 변화하게하고, 우리의 의식을 넓히는 열쇠가 되기도하며, 

좀더 이 우연에 조율되어지는 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더 차원 높은 존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험과 더블어 이 작은 우연의 기적들을 하나로 완성시킬 때 풍요로운 가능

성과 축복과 조화로움, 더 넓은 이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게되는 우리 인생 최대의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란 책에서 난데없이 치즈를 도둑맞고 실망과 좌

절을 겪지만 결국 새 치즈를 찾아낸 생쥐들처럼, 주인공은 치즈 대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

한 선물’을 찾아나선다.  공기와 물처럼, 소중한 것은 언제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것들이다. 

공기와 물이 우리의 건강에 필연적인 것이듯, 누구에게나 주어진 '현재(present)'라는 평범

한 선물(present)이 우리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 책은 소

박한 이야기 한 편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선물!”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을 찾아 나셨나요? “지금!”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

으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선물을 찾고 계신가요?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17절)”

다음은 이탈리아의 시실리를 여행하던 한 여행자가 너무나 이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을 가꾸

는 정원사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여행자는 정원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일을 하셨습니까?”

“40년 일했습니다.”

“집 주인은 계십니까?”

“지금은 집을 비우셨는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시나요?”

“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을 보신게 언제입니까?”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40년동안 일하면서 주인을 한 번도 본적이 없으시고 주인 언제 오실지도 

모르신다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정원을 가꾸셨군요. 주인이 내일이라도 당장 온다

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아니요, 오늘 오십니다. 오늘이요!”

오늘 오신다는 주인 그분 한번 만나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늘사랑 테마 예배(6월 15일(일) 

오전 10시, 11시:50분)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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